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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네상스계획」에 의한 새로운 단지재생모델-
타마무스비테라스(たまむすびテラス) 프로젝트
New Model of Housing Regeneration based on
‘Renaissance Plan’-Tama Musubi Terrace Project

일본은 1950년대 고도의 경제성장과 함께 부족한 주택공급을 위해 지금의 도시재생기구 

UR의 전신인 일본주택공단(1955)이 중심이 되어 뉴타운 사업이 시작되었고, 1968년에는 

이미 주택보급률이 100%를 달성하였다. 약 30~40년이 지난 현재, 방대한 양의 기존의 스

톡을 어떻게 활용·재생해 나갈 것인가를 심각히 고민해야 할 시점에 왔다. 이에 도시재생

기구 UR에서는 새로운 수법의 단지재생모델의 다각도로 연구·개발하고 있는데, 이 중 하

나인「르네상스 계획」수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르네상스 계획」란, 임대주택의 단순한 재건축만이 아닌, 지속가능한 단지만들기의 관점

으로 기존 주동의 유효활용을 위한 실험적 시도를 의미한다. 본 계획은 크게 ❶주동단위

의 리모델링 기술개발과 ❷주동 르네상스 사업의 2가지로 분류되는데, ❶에는 단지의 노

후화와 함께 심각해지고 있는 주민 고령화에 대응하여 계단실형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설

치를 통한 베리어 프리(Barrier-free)화 계획, 그리고 현대의 생활변화에 대응하는 내장 

및 설비의 구축, 경관을 고려한 파사드 계획 등이 실시되고 있다.

반면, ❷는 민간의 창의적 방안을 도입하여 단지 재생을 시도하는 파일럿사업으로서의 

성격을 띠게 되는데, ❶은 물리적 정비에 초점을 맞추는 것에 반해, ❷는 소프트적 수법

의 검토를 동시에 실시하는 재생수법이라 볼 수 있다.

타마무스비테라스(たまむすびテラス) 프로젝트는 상기의 ❷주동 르네상스 사업의 일환으

로 실시되었는데, 지역명인 타마(多摩)와 ‘서로를 잇다’라는 의미의 무스비(結び)를 조합

하여, “타마지역에 위치한 본 단지를 테라스를 통해 서로를 잇다”라는 의미를 지니는 프

로젝트이다. 본 단지는 도쿄 도심의 신주쿠역에서 전철로 약 30분정도의 거리에 위치하

는 교외 베드타운으로서 도쿄도 히노(日野)시의　토요다(豊田)역에서 도보로 약 8분 거

리에 위치한다.

■ 타마무스비테라스 프로젝트의 추진개요

일본주택공단에 의해서 1958년에 오픈한 (구)타마다이라(多摩平)단지를 재생하는데 있어

서, 민간사업자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도입하기 위해 사업자 모집을 실시하였고, 선정된 3

민간 사업자에 의해 기존 주동을 활용·재생한 사업이다. 구체적으로는 3민간사업자가 도

시재생기구 UR과 15년에서 20년간 정기임차계약을 체결하여 서브 리스사업(sublease)을 

전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원래, 타마다이라단지는 10동 이상의 건물이 존재했으나, 5

동만을 남겨두고 나머지는 철거를 한 상태이다. 

2010년에 사업자 모집에 의해 선정된 3개의 민간사업자(토덴부동산(東電不動産), 타나베

물산(たなべ物産), 커뮤니티넷(コミュニティネット))는 각각 「단지형 쉐어하우스 : 리엔토 

타마다이라(りえんと多摩平)」「텃밭을 겸비한 임대주택 : AURA243 타마다이라의 숲(多摩

平の森)」「고령자를 위한 커뮤니티 하우스 : 유이마루 타마다이라의 숲(ゆいまーる多摩平の

森)」의 특징적인 제안을 실시하였고, 2011년 3월에 착공하여 순차적으로 준공이 이루어져 

2011년 10월22일에 최종적으로 전체 단지를 오픈하였다. 

■단지형 쉐어하우스 : 리엔토 타마다이라(りえんと多摩平)

기존의 3K의 주호(43㎡)를 3개의 개별실과 하나의 공유공간으로 재조합하여, 3인 1유닛

으로 함께 사는 쉐어 하우스를 계획하였고, 2동 합계 142실을 임대하고 있는데, 약 66%가 

대학생 기숙사로 재활용되고 있다. 임대료는 1실당 약 5만 엔으로 주변의 같은 크기 주택

의 약 절반 값으로 책정되고 있다. 

글. 송준환_ Song, Jun-hw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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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1층에는 공용 라운지를 설치하여, 외부의 녹지공간으로 개방되어 있고, 서로 다른 

형태의 테라스를 계획하여 특색있는 공용 공간을 창출하고 있다. 개별 주호에는 부엌과 

거실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입주자 전원이 공유라운지를 거실과 같이 자유롭게 사용·

공유하는 것이 특징인데, 이를 통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여 교류할 수 있는 많은 기회

를 제공하고자 하는 의도를 담고 있다. 

■텃밭을 겸비한 임대주택 : AURA243 타마다이라의 숲(多摩平の森)

AURA는 ‘숲의 요정’이란 의미로, 243은 예전의 주동번호를 의미인데, 본 단지의 최대 특

징은 공동 텃밭과 작은 창고가 겸비된 정원 임대를 도입한 것이다. 이러한 임대형 정원1)

은 덴마크의 도시거주에 근간이 되고 있는 관습으로서 이를 본 단지에서 실현하고 있다. 

기존의 3K주호를 1LDK로 변경하여, 도쿄 도심부에 직장을 지니고, 자연환경 속에서 커뮤

니티활동을 원하는 2명+α(어린이 등)을 주요 타겟으로 하고 있으며, 월임대료는 약 9만 

엔 정도이고, 개인정원이 있는 1층부는 약 11만 엔을 책정하고 있다.

그리고 콜로니 가든(Koloni-Garden)이라고 불리우는 임대형 텃밭(9구획)으로, 30㎡의 텃

밭(월7,875엔)에서 작은 창고를 겸비한 50㎡의 텃밭(월18,900엔)이 구비되어 있어, 살고 

있는 주민뿐만이 아니라 외부의 주민들도 신청을 통하여 임대가능하다. 이외에도 히다마

리 팜(=양지바른 농지)이라는 텃밭(48구획)이 존재하는데 1구획 당 약8㎡로서 서비스비 

포함2)하여 월7,500엔에 이용가능하다.    

■고령자를 위한 커뮤니티 하우스 : 유이마루 타마다이라의 숲(ゆいまーる多摩平の森)

본 주동은 「최후까지 자기만의 삶을 살 수 있는 커뮤니티 만들기」를 테마로 유이마루(ゆ

いまーる)는 오키나와(沖縄)의 단어로 “서로 돕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주호의 재건

축을 통해 단열재 보강 및 휠체어를 배려한 평면계획을 실현함과 동시에 고령자를 위한 

긴급통신설비를 설치하여 24시간 감시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동서축으로 세워져 있는 주동을 남북축으로 잇는 형태의 소규모 다기능 노인보호시설동

과 집회실동을 증축하여, 종래의 단지의 평행배치의 단조로움에 직교한 저층 건물 통해 

새로운 풍경을 창출하고 있다, 집회실동은 주동에 살고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외부 주

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기존의 주동과는 별동으로 계획하였다. 또한, 이곳은 식당으로

도 활용되고 있는데, 고령자만 있는 단지와는 달리 옆 기숙사로 활용되고 있는 주동에서 

식사를 하러 많이 찾아와 젊은이와 고령자가 함께 교류하는 장으로서도 활용되고 있다.

이렇듯 일본은 기존의 방대한 양의 노후화된 주택단지를 어떻게 재활용 또는 재생해 나

갈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이를 국가적 신성장 동력으로 활용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 다양

한 시도와 연구를 진행 중에 있다. 이러한 창의적 아이디어는 향후 논의가 요구되는 우리

나라의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 계획에 있어서도 참고할 만한 선례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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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작은 창고가 있는 정원을 갖춘 주택형태를 의미하는데, 덴마크어로 콜로니헤브(Kolonihave)라 불리고 있다.

2)	� 주4회 텃밭 스탭이 와서 각종 식물배양의 조언을 해주고 장화, 장갑, 농기구 등을 빌릴 수 있기 때문에 일반복장으로 와도 

작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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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1층에는 공용 라운지를 설치하여, 외부의 녹지공간으로 개방되어 있고, 서로 다른 

형태의 테라스를 계획하여 특색있는 공용 공간을 창출하고 있다. 개별 주호에는 부엌과 

거실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입주자 전원이 공유라운지를 거실과 같이 자유롭게 사용·

공유하는 것이 특징인데, 이를 통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여 교류할 수 있는 많은 기회

를 제공하고자 하는 의도를 담고 있다. 

■텃밭을 겸비한 임대주택 : AURA243 타마다이라의 숲(多摩平の森)

AURA는 ‘숲의 요정’이란 의미로, 243은 예전의 주동번호를 의미인데, 본 단지의 최대 특

징은 공동 텃밭과 작은 창고가 겸비된 정원 임대를 도입한 것이다. 이러한 임대형 정원1)

은 덴마크의 도시거주에 근간이 되고 있는 관습으로서 이를 본 단지에서 실현하고 있다. 

기존의 3K주호를 1LDK로 변경하여, 도쿄 도심부에 직장을 지니고, 자연환경 속에서 커뮤

니티활동을 원하는 2명+α(어린이 등)을 주요 타겟으로 하고 있으며, 월임대료는 약 9만 

엔 정도이고, 개인정원이 있는 1층부는 약 11만 엔을 책정하고 있다.

그리고 콜로니 가든(Koloni-Garden)이라고 불리우는 임대형 텃밭(9구획)으로, 30㎡의 텃

밭(월7,875엔)에서 작은 창고를 겸비한 50㎡의 텃밭(월18,900엔)이 구비되어 있어, 살고 

있는 주민뿐만이 아니라 외부의 주민들도 신청을 통하여 임대가능하다. 이외에도 히다마

리 팜(=양지바른 농지)이라는 텃밭(48구획)이 존재하는데 1구획 당 약8㎡로서 서비스비 

포함2)하여 월7,500엔에 이용가능하다.    

■고령자를 위한 커뮤니티 하우스 : 유이마루 타마다이라의 숲(ゆいまーる多摩平の森)

본 주동은 「최후까지 자기만의 삶을 살 수 있는 커뮤니티 만들기」를 테마로 유이마루(ゆ

いまーる)는 오키나와(沖縄)의 단어로 “서로 돕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주호의 재건

축을 통해 단열재 보강 및 휠체어를 배려한 평면계획을 실현함과 동시에 고령자를 위한 

긴급통신설비를 설치하여 24시간 감시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동서축으로 세워져 있는 주동을 남북축으로 잇는 형태의 소규모 다기능 노인보호시설동

과 집회실동을 증축하여, 종래의 단지의 평행배치의 단조로움에 직교한 저층 건물 통해 

새로운 풍경을 창출하고 있다, 집회실동은 주동에 살고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외부 주

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기존의 주동과는 별동으로 계획하였다. 또한, 이곳은 식당으로

도 활용되고 있는데, 고령자만 있는 단지와는 달리 옆 기숙사로 활용되고 있는 주동에서 

식사를 하러 많이 찾아와 젊은이와 고령자가 함께 교류하는 장으로서도 활용되고 있다.

이렇듯 일본은 기존의 방대한 양의 노후화된 주택단지를 어떻게 재활용 또는 재생해 나

갈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이를 국가적 신성장 동력으로 활용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 다양

한 시도와 연구를 진행 중에 있다. 이러한 창의적 아이디어는 향후 논의가 요구되는 우리

나라의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 계획에 있어서도 참고할 만한 선례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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